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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kind has had various medical treatments and theories as the result of steady 

researches about many diseases. Medical science has something to do with 

religions closely. That is, he tries to solve the problem connected with his life 

through medicine, while he 비es t。 overcome the fear of death through the religion. 

Also I have tried to establish the relations between Oriental medicine.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elation between Taoism and medical morals(용협惠).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following. The moral consciousness in medicine is the 

one of great traditions in Oriental medicme which comes to the front by 

Sun-Si Miao(孫思避). That is influenced by the ethical 、·iew that a moral act 

influences the long and the short of life. 

rTai-Ping Jing(太平經)』 says that man enjoys longevity if he tends his parents 

with filial piety and then is aware of the principle of heaven and earth. 

Sun Si Miao teaches in Da Yi Jing-Cheng(大醫精誠) that 'Treat the patient 

impartially’, ‘Don ’t weigh the merits when treating the patient’, ‘A void the use of 

animal medicines as you can.', ‘As a man sows, so he shall reap.’, ‘Don ’t be 

jealous and don't be proud.',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main principles about act 

and taboo suggested in 『Bao-Piao-Zi(抱朴子)』

Key Word: morals, Taoism, Sun-Si-Miao(孫思銀).

I . 繼 論

醫德은 孫思避에 의하여 구체화된 개념으로 

* 교신저자 • 金恩빠 大邱韓醫大學校 韓용홉科大學 m\典醫史
4용敎室, 떠3 819-1575. 

오래 전부터 내력오던 韓醫學외 優秀한 傳統이 

다. 孫民는 의학에 대하여 至精至微之事이니 至

租至漢之思로써 경솔하게 종사해서는 안되며 반 

드시 精勳不f卷해야만 비로서 完成될 수 있다고 

認識하였으며, 『千金要方』의 書頭어l 「大醫精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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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아 騎r.m기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 德的인 i\~RIJ을 全體的으로 폐述하였다. 그 

리 L-J- 이리한 孫£의 사상은 ‘生;&病死’의 문제에 

대헨 해결책플 찾기 위히여 고대로부터 의희과 

종i1L기 많은 노랙을 기울여 왔던 점과 무관하지 

않디. 이에 대하여 吉元昭治논 “다]부분의 사람들 

은 삶의 욕망은 의희에, 죽음의 공포는 종교에 

의지히게 된 t:J·‘ 즉 ‘삶과 죽음’, ‘의희과 종교’논 

표리의 관치l야므료 연릅의 오랜 역사 속에서 양 

자쓴 완전히 동시대에 촌재해 왔디”2)라고 하여 

생촌괴 죽음의 문서l닫 해결하는 두 기-지 방안이 

의학괴 종.11~라고 밝혔다. 띠라서 生死의 문제에 

있어서 자못 빌접한 관계관 가지고 있는 의핵과 

종괴 득히 파敎륜 삼펴뷰으로써 孫J빙、趣의 l짧德 

J씹;tll의 형성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本論

I. 道敎와 醫學

7닫 Jl;llf'li감는 r원術、忠의 'iH'< 인 §· 히여 “도 .11[ 년 

고디l 의 민간선잉윤 기빈으로 하여 꺼겨에 j효家, 

[낀陽11.行, i熾센, 짧편\, 전성 등의 여 <'1 섣괴 무속 

선잉-관 덧분여 불교의 조직과 체제를 본따 완성 

힌, 판문-징수꽉 목적으묘 힌 주술적 경향이 강한 

싸111: ;flJ:i,;t떠안 자앤종.l1L이다.”라고 하였으며, 이 

중에서 ‘의학’, ‘활쿄장수’, ‘현세이익’ 등의 항목 

은 모두 의학괴 핀계기 있대고 하였다. 또힌 도 

괴의 내용윤 下IBfi’i ’j 의 말을 인용하여 칠헥적 

듀’-문, 윤리적 부분, 方術떠 부분, 의술적 부문으 

갚 분류했고 이중 붉노장수플 목적으로 하는 종 

괴이므iι 의핵적 부문이 기정 큰 부분올 이푸고 

있디고 하였E내) 

1) 필敎의 倫理.

도iι논 윤라 석 부문에 서 X;il포잭팀뚱을 시 조로 

2) 하 j(;l\(1if1/i; ', fil\ft패 댄'. ~;'.:li[와 관노장수의학, 열린책들, 

서을, lffi2, l] ;{). 

:n !‘{씨 ~ir. l] 1 %. 

50 

삼고 있다. 따라서 도교는 老子와 莊子의 윤리설 

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먼저 노자의 윤리 

섣을 살펴보면, 그 목적이 지혜를 익용하고 기교 

흘 부리는 거짓에 찬 이 세상을 벗어나 순박한 

옛단의 상애로 돌아기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갓난아이는 천진난만하여 아무런 거짓도 모르고, 

이무던 虛節도 없다 마치 自然짜쩌한 道와 같으 

므로, 노자는 본체에 합엘하는 것올 갓난이-이로 

복귀힌다고 말학고 있다. 겔국 노자의 생각은 모 

든 경험적인 지식은 죄악의 단본이며, 爭짤은 경 

힘적 지식의 발1갈현상이므보, 지식이 전무한 유 

아거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다. 

따라서 노자의 윤려섣은 절대적 소극론이리 할 

수 있디4l. 그러고 ‘꿈펴〕n·1폼淡, 無댔自然, 빼下不爭 

세 가지 방볍을 쓰면 盛德、의 사람이 되어, 도와 

일처l 가- 되고, 유한의 현상겨l를 탈출하여 무한의 

본체와 하나가 되며, 영구볼멸의 천지와 함께 장 

구해진다고 했다. 노자든 이라한 뜻을 발하면서, 

잘 섭생하면 常住不}값하여, 깊은 산에 가더라도 

범올 만니지 않고, 전정에 나가서도 갤코 죽을 

엮려가 없다고 했다. 莊子는 한 켠유 더 나가서, 

한층 흉n]로운 용어로써 인간의 수양의 결괴는 

至人 또논 神A., 즉 후세에 말하는 신선이 된다 

고 했다5), 장자 윤리섣의 목적 또한 상대적 유한 

의 세계에서 절대적 무한의 세계토 L-J-가는 것이 

며, 그 방법으로 無않멈然, 去成,G、6), 無欲, 心薦

삭f忘、을 제시하였다. 

이라한 구조적인 내용 외에도 도교의 윤리적 

특성에 대하여 영리 마스페로는 “도교의 가장 흥 

미진진한 득성은, 정선 집증괴- 볍열의 경지플 추 

구하는 선비적 실천, 남들에거l 에푸는 포시, 가 

르침 같은 도덕적 실천 등 사람틀을 매료시키기 

에 충분한 공적 및 개인적 의례의 매우 다양한 

실친방식블이, 도교플 따르는 사람틀 스스로도 

4) 추민j-j!f 人품, 때;和)L 챔, 며탤LI전;ti.!, 內外제띔;‘ 서울‘ 1991‘ 
p. 115. 

5) 난셔뿜, Pl] 118 119. 
6) 上해쁨, p. 137. 싸心이란 팔교에서 딸하는 집착, 。}집과 
같으며, 차별적인 견해이다. 우리 인간플。l 11] 련스텀게 
서포 디투는 것은 다름 아년 성심이 있기 때문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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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듯이 순전히 생리적·신체적 측면의 가치와 

이익만이 있을 뿐인 설천방식들, 즉 섭생법, 호 

흡법, 방중술, 체조술 등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 도교의 이 

랴한 특성은 도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틀이 

품고 었는 구제의 관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구제란 ‘장생’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틀은 ‘장생’을 신체의 물질적언 不死로 이해했 

다.”7)라고 하여 도교에 있어서는 導引養性術의 

실천 자체가 윤랴의 구체적 실천방식이며, 또한 

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임을 설명하였다, 그 

리고 또한 “대부분의 세상 사람틀은 턱이 별로 

없으며 녁 행을 충분히 쌓지도 못한다‘ 때문에 그 

틀은 살아 있는 몸으로 하늘을 나는 지경에 도 

달하지 못한다,”8)9)고 하였다. 즉 신선이 되려면 

지극히 높은 곳의 기를 흡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살고있는 神更와 친분을 맺 

을 만람 덕행을 쌓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교에 있어서 윤리도 신선이 되기 위해 꼭 펼 

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교의 또 다른 윤리개념에 중에 대표적인 것 

이 ‘承負說’이다. ‘승부설’의 개념은 「老子』에서 

。1 꾀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다. 즉 노자는 “天長

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담生, 故能長生,

是以聖人I즙其身而황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

.t~? 故能成其私.”10), “治A事天, 莫若품. 夫篇옮, 

是謂早服, 早服謂之重積德, 童積德~IJ無不克, 無不

克則莫知其極, 莫知其極, 可以有國, 有國之母,

可以長久, 是謂深根固짜, 長生久視之道.”11)라고 

7) 앙리 마스페로 지음, 표정훈 옮김, 볼사의 추구, 서울, 
동방미디에, 2000, pp. 7-8. 

8) r조장』에 수록되어 있는 r :IC깨無量멸人上品妙經땐注J어l 

李少熾가 언급히고 있는 사항이다 
9) 불사의 추구: 前빠뽑, p. 8‘ 

10) 빅경희, 老子;효德經, 상주시, 청도관, 2001, pp. 31-33. 
“하늘은 걸고 땅은 오래간다‘ 천지가 능히 길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생하지 않기 때문oJ다 그러 

므로 오래 산다. 성인은 몸을 뒤에 놓으므로 몸을 앞서 
고, 몸을 밖에 놓으므로 몸 안에 있다, 그것은 사사로움 
이 없기 때문이 아년가? 그러므로 능히 자기를 이룰 수 

있다‘” 
11) 上%뿔, pp. 231-2'.i3.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늘에 종사 

道敎 倫理와 孫思遊의 醫德에 관한 ?iff究

함으로서 사사로움 없이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순리를 우선시하여 덕을 쌓는 것이 장생의 길이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長生은 

개인의 長生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時空間的으 

로 널리 퍼짐을 뜻하기도 한다‘ 즉 생명의 공간 

적인 퍼짐을 뜻하여 민족의 수가 팽창함이고, 오 

래 볼 수 있음은 시간적으로 그 민족이 멸망하 

지 않고 존재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주 

의 법칙과 자연의 순리에 따름으로써 덕을 쌓으 

면 자신의 장생은 물론 민족 또는 자손의 장생 

에 도움이 된다는 의 Pj 로 확대할 수 있다 이라 

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도교의 윤려관이 곧 ‘承

負說’이다 吉元B집治는 승부설에 대하여 “『주역』 

문언에 ‘적선한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인이 오늘날에도 간직하고 있 

는 도덕관의 하나인데, 『태평경』속에 「解承負訊

」, 「五事解承負法」 등의 편이 있다. 또 「詩文書

大信傳」에도 숭부에 대해 선행을 하면 그만한 

보답이 돌아온다고 씌어 였다. ‘세잘이 되기 전 

에 죽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의 과 

설에 의한 승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승부란 

인과용보를 말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 

과는 다르다‘ 윤회는 어디까지나 개인에 얽힌 응 

보이며 생과 죽읍이 반복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논 가르침이 

다. 승부설이란 한 개인의 죄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응보이며 작은 선에는 좋 

은 일여 조금 생기며 큰 선에는 좋은 엘야 많이 

생낀다는 응보인데, 이에 반해 냐쁜 일은 어떤 

행태로든 자자손손에게 마친다고 한마. 이 가르 

침에는 선악은 천지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 

‘션을 행하면 천지가 그것을 알며 악을 행해도 

함에는 사사로운 것에 대히여 언색할 만한 것이 없디 
무릇 오직 얀색하기에 이것을 앨찍 순종한디라고 이픈 
다. 일씩 순종하는 것은 턱을 거듭 쌓는 것을 말한다. 
덕 쌓기를 거듭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아가지 못 
할 것이 없으면 끝을 일 수 없다. 끝을 알지 옷하니 가 
히 나라를 가질 수 았고, 나라의 근본이 있으니, 가히 
길고 오래 갈 수 있다 oJ것을 일랴 뿌리가 깊고 싹트는 

것이 견고하면, 생명이 오래가서 오래도록 볼 수 있는 
도라고 한다” 

5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I. 18 1 

천지가 안다. 그러므료 옛날에 훌륭한 선덕을 행 

한 자는 늪 착한 연을 하여 오직 혼자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太平道에 귀의한 λ]· 

땀듬은 이 세상의 잔인함에 실망하여 유토피아를 

권꾸었는데 거기에 후대의 자손에게 좋은 일이 

있도콕 기원했던 것 갇다. 이것은 그이후의 중국 

인에게 깅한 영향을 주었으며, 종쿄, 도덕, 융려 

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 숭부사상은 

여 행자륜 돕고 다리관 세우며 깊을 만플고 환자 

관 간호하고 사람탈에게 은허l괄 베푸는 등 선행 

괴 갤부된 것으로 종교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 

다. 선악의 웅보는 명대에는 ‘J)J過格12)’을 낳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람틀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 

었다. 『포빅자』 微답i슴에도 선악에 대해 算紀13)

라는 것이 나온다.”14)라고 하여 도덕적 행동을 

풍하여 녁행올 쌓음으로써 신선이 될 수 었을 

정도의 수양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승부 

섣을 근거로 도교의 윤리의 실천여부가 직접적으 

로 수멍에 영향쓸 1까지는 요소라고 간주되었다고 

섣명하였마‘ 

12) Naver 액과사전; 중국에서 띤중도덕의 실천윤 권장하 

는 권선징악적인 선서(뽑펌). 금욕주의적인 일상생활로 
현상타파픔 하펴 한 것얀더!, 이러한 생각이 명나라 말71 
이후 격변기의 사회상을 반영히여 보급되었다 일상적얀 
행위틀 션악(폭폈), 즉 공파(J기過)모 나누고, 그 정도의 

치이플 수량화히여 CIL저}적으E 산정(웠찌) ‘ 분류한 책이 
디. 월일(R Bl을 단위쿄 나날의 행위 결파를 집계 ti·여 
자기비판의 자효로 삼는 것이었다 그 기윈은 한(평)나 
마에까지 소급되지만, 맹나라 이후에는 공과를 상쇄하여 

산정히는 것1 내용이 대폭적으로 민증화한 것, 어느 특 
정힌 종Jil이1 치우치지 않게 한 것이 특색이었다, 공과격 

대보으l 선형석인 생활윤 한 예보는 윈황(횡떠)을 들 수 

있쓴데, 그의 핑싸격은 :J. 이후에 큰 영향올 끼쳤다‘ 
13) 쩌센 )\';', fi'頂、;'] 5깎lit 쩌i"f월J힘H r內篇I, 서울, 서댐문 

화사, 1995, p. 179‘ “천지에는 허불을 다스리는 신이 있 
으며, 사랍이 범한 조!의 경중에 따라셔 紀정.〈수명의길 
이)윤 빼앗는다 산이 줍변 그 사람은 가난해지기도 하 
고, 맹어1 걸리기도 하며, 자주 뀔思을 딩히기도 한다. 산 
이 다한 사탑은 죽게 된다 싼윤 뺏는 죄상온 수백 가지 
가 있으벼, 일일이 전부찰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또 oj 
렇재 암하고 있다 인긴의 꽁 속에는 三F라고 하는 별 
떼가 있다. …". ::.i음날 밤애는 조왕선도 승천하여 사땀 
의 죄상윤 남낱이 보고힌다. 죄가 큰 자이l 대해서는 紀
닫 뺏는다 기라고 함은 뼈일 이다 죄가 작은 자에게 

는 영;을 뺏는다‘ 산은 3일야다/’ 
14) 도교와 괄노장수의학; 前해핍;‘ pp.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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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증 하나인 ‘의턱’은 의혁윤리에 관한 부분으 

로써 한의학-의 훌륭한 전통이리고 평가되어 진 

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한의학계에서는 

‘윤리’일 뿐이라고 여기고 이떠한 이본적 설명이 

나 논쟁이 없으며, 다만 위정자 혹은 의사의 입 

장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서비스익 관점에서만 평 

가했던 부분이다. 반면 도교의 입장에서는 ‘의덕’ 

파 같은 의 학윤리 역샤 의사 자선이 삐|人여 되 

기 위한 수행획 과정으로 보고 도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불사의 선션이 되는데 펼요한 중요한 수 

단의 하나로 보았다. 

2) 孫思避의 醫德과 『太平經』의 윤리관 

(1) 『太zr:經』의 윤리관 

땅명에 의하면 『太平經』은 후한말에 저술된 

도교의 초기 저작15)으로써 『태평경』의 우주론적 

사유는 이후의 도교적 사유구조의 핵섬틀이 되고 

도교 자제의 인간관 및 윤리관의 정 립뿐 아다라 

철학적 체계의 적용, 즉 사회정치철희을 정립하 

는데 기본적 사유틀이 된다. 또한 『태평정』에서 

의 올바른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는 세재의 행 

이상학적 구조와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파악으 

로부터 해명된다. 『태평경』에서 연간의 올바른 

삶의 문제는 윤리적 문제이자 도교적·종교적연 

수행의 문제와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다‘ r태평경 

』에서 실천의 문재는 도덕적 인간으로서 연륜성 

의 실천파 守~16)이라는 종교적 수행의 문제를 

포괄한다17)_ 

『태평경」은 사상적으로 대양한 경향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섭히여 하나의 철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평경』에 영향을 디l치는 디양한 

경향블이란 원서종교의 여러 요소틀을 포함하여 

兩漢에 걸쳐 보편화되었던 여리 사상뜰, 즉 전한 

15)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 돌베개, 서울, 1998, p. 04. 
16) 도교와 불노장수의학. 前#셔뽑, p. 66 67. ‘守」이란 ‘일 
신의 원기를 지키는 것’ 혹은 ‘일선의 정 ·기 ·선을 편 
안학게 하는 것’이며 ‘守一明之法은 장수의 근본이다. 
‘수엘의 도란 그 性을 기르는 젓으로 그것을 배우는 젓 
이다’라고 한다. 

17) 도교칠학의 이l해‘ 前7시뿜,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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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유행하였던 도가 계열외 사상과 통중서로부터 

시발되는 유교사상, 잡가적 성격을 갖지만 분명 

히 도가적인 『회남자』의 사상, 비판철학적 입장 

을 취하는 왕충의 철학, 그리고 사회사상의 측면 

에서 『태평경」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왕부 

의 사상 등을 포함한다18), 이중 유교와 불교에 

대한 『태평경』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마‘ 

『태평경』은 유가 또는 유교에 관하여 명백하 

게 언급하지 않는마 하지만 전체의 맥락을 살펴 

보면, 유교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유교적 가치 

를 최고의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그러한 가치를 인정한다19)_ 유가 또는 유교사상 

과 관련하여 『태평경』에서 말하는 것은 충, 효 

및 도덕과 언이라는 윤리적 덕목들이다. 이중 효 

가 가장 가치있는 덕목이며 효를 철저하게 실천 

하면, 하늘과 땅약 이뱀을 알게 되어 세상의 길 

하고 흉한 바를 알게 되며 나아가서는 죽지 않 

고 오래 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0)_ 『태평경J은 

철저하게 유교적 덕목으로 간주되는 젓들을 현실 

적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 

한 덕목들은 현실에 사는 인간들이 인륜성을 실 

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랴한 덕목을 지켜 

야 하는 이유는 장수라는 목적을 향해서이다. 장 

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7] 위한 

잣이라기보다는 인간생병의 존염성을 그만큼 강 

조하는 것이다. “『태평경』이 겉으로는 도덕과 정 

치를 다루지만, 정신적 훈련과 다른 장수외 방법 

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철저하게 도교적이 

다.” 칼텐마크의 이러한 발언은 『태경경』이 충과 

효, 그리고 도덕과 인을 강조하지만 그라면서도 

왜 그것이 도교적인가를 시사한다21)_ 

서역으로부터 유입된 불교는 중국에서 1 2세 
기에 이르러 각종 경전의 번역으로 널리 전파되 

었다. 즉 원시도교는 불교의 보급과 거의 같은 

서기에 형성된다. 그러나 원시도교는 불경이 폭 

18) 上抱뿔, p. 65‘ 

19) 上해뿔, p. 8.5. 
20) 上해뿜, p. 86. “天下之事, 孝뭘上第→” 
21) 上해펄, p. ITT‘ 

道敎 倫理와 孫댐、線암 醫德에 관한 liff究

넓게 번역되고 보편화되는 후한 말 환저I]·영제 시 

대보다 앞선 순제 때 이미 창립되어 있었다. 따 

라서 “도교의 창립은 기본적으로 볼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기본사상은 중국장통의 사상자료에 

서 발원한다‘”22)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 

다. 도교는 중국 전통사회로부터 성장한 종교로 

서 창립 당시 근본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만 도교가 후대의 발전과정에서 불교 

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설은 부정할 수 없 

다23)_ 

도교의 윤리 관념 중에 ‘承負’라는 독특한 재 

념이 있다. o] 는 안간이 올바르게 살고 주어진 

수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근본적언 원인은 

황천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 뎌l 있다. 『

태평경』은 병들거나 주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하 

는 원인을 한 개인의 행위에 국한사키지 않고 

그 행위가 미칠 수 았는 모든 사람틀에게 행위 

의 책임을 부여한다. 한 개인의 행위는 당사자만 

이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사땀들에게 결과를 초 

래한다는 것이 ‘承負’개념이다. 그리고 이려한 

‘承負’개념 외에도 “대저 도와 덕 그라고 인은 하 

늘의 마음을 바르게 하논 것이냐,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과 같다. 사람의 마음이 선하여 도를 지 

키면 항상 걸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여 

도를 지키지 않으면 항상 쇠망하고 흉하게 된다. 

心과 神이 사라지면 죽어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 

로 가장 중요한 도와 덕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 

어 없어지며 천지 또한 혼란되고 훼손된다.”24)라 

고 하여 자연안에서 도와 덕이 소멸되면 자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게서 마음과 신이 소멸되면, 사람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2~)고 함으로써 인간의 도적적행위의 여 

부에 따라 길흉이 정해지는 이치를 설명하였다. 

22) 楊會文, 道敎的創rL和『太平經』, f싼界宗敎船究, 第2集,
1980, P‘ 115. 

23) 도교첼학의 이해; 前*찌뿜, p. ITT. 
24) 『太平經』’”夫道德與A,IE天之心也, 比若A有心쭉, A心
善守道, ~n常與吉. A心惡不守道, @n常哀낸1옷, ι、꽤去, ~n 
死亡돗 是故要i효與f勳띤, A死亡, 天j也亦힘L댔핏” 

25) 도교칠학의 이해; 前해뿜,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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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孫,맘遊의 윤리관 

孫思遊은 『大體精減』에서 “凡大醫治病, 必當

安神定忘, 無欲無求, 先發大悲‘|께[땅之,~、, 촬멜、-뽑救 

-:Z~¥f之휴, *有採m來求救者, 不得멈其貴碼贊富, 

IHJ;빠F떠(, %암,\'JI.善友, 華핏遇섬', 普同- 츄, 皆如

玉級之뼈.”%)이라고 하여 의사는 모든 뿔、者를 평 

능하게 대하고 아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노지-』에서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간다. 천지가 

능히 견고 또 오래갈 수 있늑 이유는 스스로 생 

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오래 산다. 성안 

은 봄윤 뒤에 놓으므로 몸을 앞서고, 봄을 밖에 

놓으므토 봄 안에 있다. 그것은 사사모움이 없기 

때푼이 아넌기? 그리므로 능히 자기블 이룰 수 

있디.”27), “시람탈을 다스리고 하늪에 종셔함에 

찬 시시로운 것에 대하여 인색함만한 것이 없다. 

무듯 오직 인색하기에 이것음 엘찍 순종한다라고 

이븐다‘ 일찍 순종하논 것은 덕올 거듭 쌓는 것 

윤 말한녀. 덕 쌓기닫 거듭하면 이기지 못할 것 

이 없고, 이가지 못한 것이 없으면 끝을 말 수 

없피‘ 끔윤 알7-] 못하니 까히 나라플 가전 수 있 

고, 니라의 근본이 었으니, 가하 걸고 오래 갈 

수 있디. 이것올 일랴 뿌리가 깊고 씩트는 것이 

낀고하면, 생 r굉이 오래가서 오래도룩 볼 수 있는 

도라고 한다‘”28) 리-고 함으토서 시사로운 없이 우 

주의 법착과 자연의 순리판 우선시하여 덕을 쌓 

뉴 것이 정생의 길이라고 딴한 것파 관란이 깊 

으며, 『티l핑정』에서 “구름과 비가 베풀고 벡성은 

농사연 힐 갓윤 걱정하며 원기가 되플이외 머물 

flc] 여 2] 곡식과 초목, 기어 다니는 것, 숨차서 

헐떡거리든 것, 땀플거리는 것 모두 원기틀 매금 

고 있으며 날아다니는 새, 뛰어다니는 진승, 물 

속에 사는 것 또한 그리하다.”찌), “하늪이 본받 

26) ~"ILi!!샤 外lA, F쇼가, 뻗흉111Jtl~ 폐, ~t京, 1994, l] 1. 
27) 검 filii:셈덴; 前↑시필, Pl]‘ 31 33. “天bfJ센久 天地所以能

WI.久쉬, 以其4、 ~11t, j收il~l등*· 뀔以뿔Al디其身而身先, 
싸:Jt꺼내)!'ft{. ~le 以:JJ;j밴;fJ、”p Mi:能/£M:l、” 

28) ,.꽤암, pp. 231 233. “띔A펌天, 황암쁨 夫껴쁨, 是패 
무11“’ 무-IJl~i”il'11~ifd!~짧, 퍼{웬德J!iJ빡4、,.'/:, 無不.\'ii:MIJ莫知其
쩨, 莫찌l其極, 可以꺼템, 有l헨之HJ, 可以동久, 足때深根 
h•;lf1L L‘-1.jc 久1뻐ιill. ” 

29) 도-··~잔학의 이해; 대j체려,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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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이 되는 것은 높여서 위가 없고 거꾸로 낮 

추어서 아래가 없으며 커서 밖이 없고 거꾸로 

작아서 안이 없이 1만2천 가지의 사물을 품어 

기르며 선한 것, 악한 것, 큰 것, 작은 것 모두가 

그것을 이롭도록 도와주며, 원기를 주어서 태어 

나게 하니, 마침내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없 

다.”30)라고 말한 것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즉 이 

세계 안의 모든 사물들이 원기로부터 생겨난 다 

는 것은 고상한 것, 선한 것뿐만 아니라 천하고 

악힌 것 또한 원기로부터 생겨남을 의미한다, 그 

리고 도교에서는 고상한 것, 선한 것 등을 구별 

하는 것이 곧 사사로움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이러한 원기는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이롭도록 돕는 것처럼 사사로움을 없앤다는 

도기·의 ‘平等’ 思想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亦不↑뿜흙前顧後, 自慮、吉!ti, 護惜身命. 見

彼苦'I 싫, 若급有之, 深心康↑용, 깨週|했職, 뿔i夜寒暑, 

創Li휩備勞, 一心합救, 떼、作Jf.J夫形述之心 ”31)이라고 

히여 환자를 진료할 때 득실을 따지고 자산의 

봄을 샤리는 디}유을 가져서는 안되며, 납의 고통 

을 지신의 고통처램 여기고 볼쌍히 여겨야 한다 

고 하였고 수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한결갇은 마 

음으로 환자륜 구해야 하며 자선의 행적을 남기 

고자하논 마음을 갖지 딸아야 한다고 하였다‘ 손 

씨의 이라한 자세는 『抱朴子·微답』의 “남의 행복 

올 즐거워히고 남의 고통을 애삭해 하리, 낚의 

위급함을 꼬오}주고, 빈궁한l· 사람플 구조할 것이 

다. ---… 남이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자가가 이 
익을 얻는 것갇이 생각하고, 남이 손해콸 보변, 

자선이 손해를 엽은 것갇이 생각할 것이다,”32)라 

는 권장사향과 매우 흡사하디고 불 수 있디. 

“夫殺生求生, 去生更遠. 홉今此方, 所以不用生

命찔J藥者, 良따此也. 其tl1t蟲, 水~至之屬, 市有先死

者, ~lj市삐用之, 不在此↑찌j ‘ 只如類~p~까, 以其混

30) 上해뿜, p. 170. 
31) 千金方, 쳐~WJ펌-, p. 1. 
32) 체釋抱朴子內篇1‘ 前해뿔, p. 180‘ “樂人之띈, 뼈人之꼼, 
貝댐A之急, 싸A之짧, 手끼;傷生, I l 不剛뼈, 見A之↑뮤ftll 

己之챔, 見A之失찌|己之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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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면未分, 必、有大段要急之處, 不得E隱낌、而用之‘”를 

佛家의 說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l3), 그 말 

대로 불교의 교리로 설명활 경우 엘반적으로 육 

식을 하지 않는 불교의 승려틀과 배교할 때 손 

샤막의 생명존중 사상은 말뿐이라고 해석될 것이 

다 그러니 도교의 의약을 대표하는 손사막의 경 

우에는 포박자에서 주장하는 도교의 교리를 충실 

하게 이행했다고 보는 편이 좋올 것이다. 즉 “하 

찮은 곤충이라 할지라도 어질게 대할 것이다. 

• 손수 생물을 상하게 해서는 얀된다.”34)라 

는 교라의 권장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그 

리고 “나는 새를 쏘아서 떨어뜨리고, 잉애한 짐 

승과 남짐승의 알을 터뜨린다.”35)라는 도교의 금 

기규율을 어가지 충살히 않았다고 해석해야 할 

것。l 다. 

“A行陽德, A自報之, 人行陰德, 鬼神報之, 人

行陽惡, A엽짧之, A行陰훤, 鬼神害之”를 佛家악 

說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36l, 이는 도교가 

생성될 당시 불교의 영향을 받치 않은 『태평경』 

에서 이미 제시하고 았는 ‘承負’37)라는 개념으로 

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라고 얀간의 행위에 대하 

여 귀선이 응한다는 개념 역시 두닮와 露王神이 

하늘로 올라가 司命에 게 선악을 보고하고 그에 

따라 사람의 수명에서 紀算을 뺏는다는 말과 관 

련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33) |짧筆基, 孫思避所處n趙的社離Ll思뻔、背景, 中뭘보醫史~I‘| 
誌, 北京, 198.3, pp, 9 10. 

34) 체精抱朴子內篇1‘ 前해쁨, p. 180. “仁選昆없 ----- 手不
傷生”

35) 上해뿜, p. 180. “U랜射생鳥, 셈un쉰破떼” 
36) |쩔뿔基‘ 孫思逃「껴處n<rft的社쌀fD,l!,I.、겼!背景, 中f얻짧史쩌t 

誌, 北京, 1983, pp. 9-10. 
37) 도교칠학의 이히11: R「JM맙, p. 153. “승은 잎。l 되고, 부 

는 뒤가 된다, 승이란 앞사땀이 본때 천심을 이어받아 

행위해야 하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상실히고 스 
스로 알지 못한 채 날로 쌓임이 오래되고 서로 모이는 

바가 많아지맨, 지금 뒤에 대어나는 사람이 오라려 무고 

하게 그 허붙윤 입어 그 재앙을 이어받는 것을 일걷는 

다. 그러므호 앞의 것이 承이 되고 뒤의 것이 負가 된 

다 부눈 또한 재앙의 미첨이 한사람의 다스램으로 말마 
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가 다시 소로 짐지우 
게 하는 것이므로 부라 이름한다 부란 앞 사람이 뒤어| 

태어나는 자에게 부탐지우는 것이다 

道敎 倫理와 孫댄、遊의 醫德에 관한 핍f究 

손사막은 의사와 의사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러는 과정 중에 의사블 

간의 화합을 중샤하였다. 손씨는 「治病略例」와 「

大醫精誠」에서 “古來醫人, 皆相械뿜. 텀용흉/댐奏太 

醫令李歸所뿜, 영n其事t!1. -醫處方, 不得{朝lJ醫和

合, 脫或좌、加毒藥, 令人增病f j빡以펼〔困, 如此者非

一, 特須慣之. 寧可不服其藥, 以任天휩, 不得使愚、

醫相媒, 械A性命, 甚可哀傷.”38), “夫웰l醫之法, 不

得多語調笑, 談諸l렐빼, 道說是非, 짧論A~꺼I, 街權

聲名, 퓨염맞E홉醫, 自램己德, 偶然治쩔一病, ~lj댐頭 

載面, 규규有법許之親, 謂天下無雙, 此醫人之홉育 

也”39)라고 하여 의사들간의 화합의 핑요성을 강 

조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의 뺑휩t에 대하여 심 

히 우려하였다. 이러한 의사플 사이의 문제들 역 
시 『포박자·미지』의 “잘난 체하지 말며, 자만해 

서는 안 된다 자기보다 우수한 자를 질투하지 

말라”40)는 도교의 가르침과 유관하다고 볼 수 

았디--
즉 醫德이라논 훌륭한 외혁전통을 세운 손시 

막의 윤리관은 도교의 윤리관에 입각해서 선행을 

통하얘 쩨를 변하고 천지의 도플 따름으로서 장 

생하는 목표에 좀더 가까이 다자갈 수 있논 수 

행방법의 하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덕은 손사막의 종교적 산념에 의하여 일생동안 

철저하게 지켜짐으로써 도교도들에 의하여 ‘藥王’

이라고 숭배를 받았다. 

m.結論

l醫德은 孫思鍵에 의히여 전면적으로 대두된 

한의학의 훌륭한 전통의 하나이며, 의덕이라는 

전통 수립과정에 ‘윤리의 실천이 직접적으로 생 

명의 장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도교의 윤리관이 

상딩힌 영향을 u] 쳤다. 이상 도교의 윤리관괴 孫

思趙의 醫f황l思뾰、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갤 

38) 千金方‘ 前杓뿜, p. 2‘ 
39) 」=해뿔, p. 1. 
40) 체棒}힘朴子內篇1‘ 前해뽑, p. 180. “不벼貴‘ 기、|각책, 不

~JfH않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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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얻었다. 

1‘ 『太平經』은 효를 철저하게 실천하면 하늘과 땅 

의 이치을 알게 되어 죽지 않고 오래살 수 있 

다고 하였으며, ‘承負’라논 독특한 개념플 도영 

하C대 윤t:' 와 수명과의 관계를 섣명하였다. 

2. 손사막이 『大醫精論』에서 j환자를 평동하게 

매우하금l', ‘환자를 치료할 때 득설을 따지지 

말라’, ‘동물성 약재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라’, 

‘사란의 선행과 악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 

디’, ‘자만하지 말고 첼투하지 말라’라는 등의 

내용은 모두 『}띤朴子』에서 제사한 여러 행동 

강령 및 금기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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